
서      론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으로 시행된 ‘Study Korea Project’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

생의 수는 153,190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은 

65,271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7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연구에서, 중국 유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비롯하여 언어

소통 문제, 학업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관관계 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유학생은 비

교적 단기간 머물고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는다는 점에

서 체류자 (sojourner)에 속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금까지 

생활하던 모국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의식주 환경에서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한다는 이민자들과는 또 다른 심리적 압박

감을 겪게 된다.2,3) 

개인의 식생활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

용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문화 적응 과정에서의 

식습관 및 식행동 변화는 향후 건강상태 및 질병의 유병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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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ir dietary behavior after residing in Korea. The subjects included 114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currently studying in Korea.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etary behaviors before and after residing in Korea 
were investigated. Daily nutrients and food intake were assessed using a one-day 24-hour recall. Consumption of most 
nutrients, namely calcium, iron, zinc, vitamin B2, vitamin C, and folate was estimated to fall below the EAR for the Ko-
rean population. The proportions of subjects whose intake were estimated below the EAR for folate, calcium, vitamin 
B2, iron, zinc, and vitamin C were 93.0%, 71.9%, 66.7%, 65.8%, 65.8%, and 63.2%, respectively. In the current study, 
the dietary behavior scores fell significantly after Chinese students immigrated to Korea (p ＜ 0.001); increased frequen-
cy of meal skipping, less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rregular meal pattern, and imbalanced diet were some 
of the significant changes among Chinese students before and after residing in Korea. In addition, consumption of most 
nutrients, including dietary fiber, vitamin A, vitamin B group, vitamin C, and folate in the Worsened Group was signif-
icantly lower, compared with the No Change Group (p ＜ 0.05). According to the changes in dietary behaviors, con-
sumption of most nutrients, including dietary fiber, vitamin A, vitamin B group, vitamin C, and folate in the Worsened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No Change Group (p ＜ 0.05).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hi-
nese students practiced more unhealthy dietary behaviors after residing in Korea and Chinese students residing in Ko-
rea showed poor nutrient-based diet quality. Conduct of a follow-up study using blood profile tests is needed in order to 
assess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nese students. These results would be used in planning of a nutritional surveillance 
program for Chinese students. (Korean J Nutr 2013; 46(2): 177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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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이 있다.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문화로의 이주

는 이민자들의 식습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이민자들은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열량 

섭취량의 증가, 지나친 음주, 과일과 채소 섭취의 감소, 지방과 

당분의 잦은 섭취 및 아침 결식과 같은 불규칙적 식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취업이민자

들의 경우 열량 섭취량을 비롯하여 단백질, 지방, 칼슘, 철과 

니아신 등의 영양소 섭취량이 우리나라 성인에 비해 낮았으며 

식사의 질이나 식사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 

20대 초중반 대학 재학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

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영양관리는 성인기 질병예방과 건강한 

신체기능 유지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고, 부모나 학교급식으로부터 독립되

어 잦은 결식과 외식, 불규칙한 식사 등의 식생활 문제를 안고 

있다.7) 중국 청해성에 거주하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B2의 평균 섭취량이 중

국영양섭취 기준의 50% 미만으로 보고되었다.8) 특히 여대생

의 경우 잘못된 체형인식으로 건강보다는 체형에 가치를 더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체중감량을 시도하거나 균형잡힌 식

사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 섭취 빈도가 높아 영양불균

형의 위험이 더 높다.9)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의 문제

는 자택거주 여대생에 비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가

족들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여대생들에 있어 더 심

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식품 섭취 실태

나 영양 상태에 관한 연구는 행해진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 여대생들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조사하고자 한

다. 또 중국과 한국에서의 식습관 변화 및 식습관 변화에 따

른 영양소 섭취의 문제점을 평가하여 재한 유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중국 본토나 타이완, 홍콩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

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1년 5월에

서 2012년 3월까지 실시되었다. 총 123명의 대구 및 서울 지역 

재한 중국인 여대생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또 그 중 열량 섭취

량이 400 kcal 미만을 섭취하는 대상자 2명과 4,000 kcal 이

상을 섭취하는 대상자 1명과 고등학교 때 유학 온 1명 및 자료

가 불충분한 6명을 제외한 총 114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조사 시점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특별

한 질병이 없는 만 19세 이상 무작위로 추출된 중국인 유학생

들로, 본인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 및 체위조사

조사대상자의 나이 (개방형), 가구 월소득 (폐쇄형), 한국거

주기간 (개방형),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폐쇄형), 흡연 및 음주

습관 (폐쇄형)과 영양보충제 복용 여부 (폐쇄형) 등의 일반사

항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지11)를 바탕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병용하여 본 연구팀에

서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어 의사소통 능력은 상, 중, 하의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한

국어 대화시 잘 이해하고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상’, 한

국어 대화에 있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중’, 한국어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하’로 나누었다. 중국 가족의 가구 월소득

은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인민폐를 US달러로 환산하여 2,000

달러 미만과 2,000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키와 체중은 줄자와 체중계로 측정하였고, 

키와 체중으로부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계

산하였다.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조사 

중국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훈련된 면접자에 의한 개인

별 면접 방법으로 식이 섭취 조사가 이루어졌다. 식이섭취조사

는 식품모형과 음식의 눈대중 자료를 이용하여 24시간 회상법

으로 조사 전날 섭취한 모든 식품과 음료수와 그 섭취량이 조

사되었고, 영양소 분석 프로그램인 Can-pro 3.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식품군별 섭취

량과 영양소별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식사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Nutrient Adequacy Ratio (NAR)

은 각 영양소별 한국인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량12)으

로 산출한 것으로 최대값을 1로 설정하였다. NAR의 평균 (Mean 

Nutrient Adequacy Ratio, MAR)을 산출하였다. 

식습관 및 식행동 조사 

조사대상자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식습관은 식생활 진단표 

(보건복지부 건강길라잡이 www.hp.go.kr)를 활용하여 조사

되었다. 식습관 조사 내용은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6~7일/주’, ‘3~5일/주’, ‘2일 이하/주’로 

조사되었다. 식사의 규칙성과 균형성,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대

해서는 각각 5점, 3점, 1점을 부여하였고, 짠맛에 대한 기호

도, 가공식품의 섭취빈도, 고지방 식품 섭취 빈도 및 흡연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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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빈도에 대해서는 위 응답의 빈도에 따라 1점, 3점, 5점을 

각각 부여하여. 총 식습관 점수 100점을 총점으로 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 거주시기에 대한 한국 거주 이후 식습관 변화에 따라 

한국 유학 중인 현재 식습관이 3~5점 사이로 유지가 되는 경

우를 ‘변화 없는 군’으로, 중국 거주시기에 비해 3점에서 1점, 5

점에서 3점 혹은 1점으로 된 경우를 ‘식습관이 나빠진 군’으로 

나누었고, 두 군 간에 영양소 섭취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연속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범주형 자료

는 빈도와 비율로 나타내었다. 표준분포화를 위하여 모든 영

양소 섭취량은 로그 변환 후 통계 처리 되었다. 중국에서와 한

국에서의 식습관 비교를 위해 McNemar test가 사용되었고, 

총 식습관 점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되었다. 한국 

거주 이후 식습관 변화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의 차이

는 student’s t-test로 분석되었다. 모든 통계 처리는 SAS 9.2 

프로그램 (SAS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고 p ＜ 0.05

를 유의수준으로 검증되었다. 

결      과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0 ± 3.0세였고, 한국 거주 

기간은 평균 24.7 ± 20.0개월이었다. 평균 BMI는 21.1 ± 3.1

이었으며 한국에서의 주거형태를 보면 대상자의 63.2%는 자

취를 하고 있었고, 28.1%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대상

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대상자들의 식품군별 섭취량을 나타낸 것이다. 

채소와 과일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각각 약 155 g과 149 g이

었고, 육류의 섭취는 65 g,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은 약 132 

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체 식품섭취량에 대한 식

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은 각각 74%와 2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식품섭취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영양소 

섭취 수준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586.9 ± 474.2 kcal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비는 

56 : 14 : 30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평균 NAR 값은 0.85 ± 

0.23이었으며, 전체 대상자의 23.7%가 단백질의 평균필요량

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43%가 권장섭취량 미만으로 섭취

하고 있었다. 엽산의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대상자의 93%를 차지했고, 대상자 모두 권장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60~70%의 대상자가 칼슘,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4는 대상자들의 중국에서의 식행동과 한국에 유학 

온 이후 식행동을 비교한 것이다. 20항목 중 13항목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상자의 약 60%가 주 

6~7일은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규칙적인 식

사를 하는 횟수가 2일 이하인 경우가 9%인 반면, 한국에서는 

주 6~7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17.5%이고 주 2회 미

만 규칙적 식사를 하는 경우가 29%를 차지하였다. 이런 변화

는 균형잡힌 식사나 아침식사횟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녹황색 채소의 섭취 습관도 중국에서는 주 6~7일 항상 먹

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로 가장 높았으나 한국에서는 주 

2일 이하로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중국에서는 대상자의 65%가 주 2일 이하로 외식을 했

으나, 한국에서는 69%가 주 3일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국 유학 전 후의 식습관 혹은 식행동 변화 중 가장 변화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reported health-relat-
ed behavior of subjects (n = 114)

Variable Values
Age (years) 023.0 ± 3.01)

Height (cm) 162.3 ± 5.1
Weight (kg) 055.6 ± 9.0
BMI2)

 (kg/m2) 021.1 ± 3.0
＜18.5 16 (14.0)3)

18.5-22.9 72 (63.23)

≥23.0 26 (22.8)3)

Household monthly income (USD)

＜2,000 89 (78.1)3)

≥2,000 24 (21.1)3)

No-response 01 (00.8)3)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month) 024.7 ± 20.0
Residence type in Korea

Self-boarding 72 (63.2)3)

Domitory 32 (28.1)3)

Boarding 09 (07.9)3)

Others 01 (00.9)3)

Korean proficiency
Good 57 (50.0)3)

Average 56 (49.1)3)

Poor 01 (00.9)3)

Alcohol drinker 69 (60.5)3)

Cigarette smoker 01 (00.9)3)

Regular exercise2) 07 (06.1)3)

Nutritional supplements Users 03 (02.6)3)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2) BMI: body mass in-
dex = body weight (kg) / [height (m)]2   3)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   4) Regular exercise more than 30 minutes a 
day for more than three on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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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지낼 때 보다 유학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식습관이 나빠진 사람과 식습관에 있

어 변화가 없는 사람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한국에 온 이후 아침식사를 잘 챙겨먹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에 있어 변화가 없던 사람들에 비해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B2 및 니아신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서 보다 녹황색 채소를 더 적게 먹게 된 경우는 식이섬

유소와 비타민 C를,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B2와 비타민 B6를 비롯하여 비타민 E와 엽산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백질 식품의 경우 에너지와 지

방, 비타민 A와 비타민 B1과 비타민 B6 등의 섭취량이 이들 식

품의 섭취 습관에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보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

우에도 비타민 C와 비타민 E, 엽산 섭취수준이 더 낮았다. 

고      찰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대생 114

명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조사하

Table 2. Daily food intakes of subjects by food group (n = 114)

Food group Food intakes (g)

Cereal and cereal products 250.6 ± 98.11),

Potatoes and starch products 24.4 ± 49.0

Beans and bean products 33.5 ± 55.1

Nuts and seeds products 1.7 ± 7.5

Vegetables 155.2 ± 114.5
Mushrooms 07.5 ± 19.0
Seaweed 2.9 ± 9.1
Fruits 148.7 ± 178.9
Sugar and sugar products 11.9 ± 18.0
Fats and oil 10.1 ± 8.90
Beverage 125.3 ± 216.2

Total plant food 771.8 ± 352.0

Meat and meat products 65.1 ± 56.5

Fish and shellfish 35.4 ± 38.9

Eggs and egg products 42.4 ± 43.9

Milk and dairy products 131.9 ± 149.0

Total animal food 274.8 ± 177.6
Total food intake 1,046.6 ± 388.00,

1) Values are Mean ± SD; which were calculated by CAN-pro 
3.0 program

Table 3. Daily nutrient intakes and Nutrient Adequacy Ratio (NAR)1)
 and Mean Adequacy Ratio (MAR)2)

 of subjects by 24-hr recall 
method (n = 114)

Nutrient Nutrient intakes NAR Below EAR5) Below RNI6)

Energy (kcal) 1,586.9 ± 474.23)

Protein (g) 0054.6 ± 20.3 0.85 ± 0.233) 027 (23.7)4) 050 (043.9)

Fat (g) 0053.2 ± 22.3

Carbohydrate (g) 0222.5 ± 70.2

Dietary fiber (g) 0013.3 ± 5.9

Calcium (mg) 0406.5 ± 221.3 0.57 ± 0.29 082 (71.9) 095 (083.3)

Iron (mg) 0010.7 ± 7.1 0.67 ± 0.22 075 (65.8) 095 (083.3)

Zinc (mg) 0006.4 ± 2.2 0.75 ± 0.21 075 (65.8) 090 (079.0)

Vitamin A (μg RE) 0506.4 ± 313.0 0.66 ± 0.29 060 (52.6) 082 (071.9)

Vitamin B1 (mg) 0001.0 ± 0.4 0.82 ± 0.30 046 (40.4) 072 (063.2)

Vitamin B2 (mg) 0001.0 ± 0.4 0.73 ± 0.24 076 (66.7) 086 (075.4)

Vitamin B6 (mg) 0001.5 ± 0.7 0.85 ± 0.20 043 (37.7) 038 (040.9)

Vitamin C (mg) 0082.1 ± 78.3 0.78 ± 0.71 072 (63.2) 080 (070.2)

Vitamin E (mg α-TE) 0015.1 ± 9.7

Niacin (mg NE) 0012.0 ± 4.7 0.73 ± 0.26 049 (43.0) 079 (069.3)

Folate (μg DFE) 0166.5 ± 90.8 0.39 ± 0.18 106 (93.0) 114 (100.0)

Energy distribution

% carbohydrate 0056.3 ± 8.7

% protein 0014.0 ± 4.1

% fat 0029.6 ± 7.3

MAR 0.71 ± 0.19

1) NAR: Each nutrient intake/Korean RDA of that nutrient. Any NAR values are truncated at 1.0   2) MAR: Mean of NAR of 11 nutri-
ents (protein,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niacin, vitamin B6, Folate, Vitamin C, Calcium, Iron, Zinc)   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4)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5) Frequency (%) of nutrient intake below KEAR (Korean Estimated Aver-
age Requirements)   6) Frequency (%) of nutrient intake below KRNI (Korean Recommended Nutrient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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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과 한국에서의 식습관 변화 및 식습관 변화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인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량

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을 비롯한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에 

Table 4. Comparison of dietary behavior score of subjects between time residing in China and in Korea1-3)

Variable Always Generally Seldom p value

01. Set meals at regular intervals. In China 69 (60.5) 35 (30.7) 10 (08.8) ＜0.0014)

In Korea  20 (17.5) 61 (53.5) 33 (29.0)

02. Eat the balanced diet. In China 62 (54.4) 39 (34.2) 13 (11.4) ＜0.001
In Korea 35 (30.7) 44 (38.6) 35 (30.7)

03. Eat breakfast everyday. In China 58 (50.9) 33 (29.0) 23 (20.2) ＜0.001
In Korea 23 (20.2) 47 (41.2) 44 (38.6)

04. Appropriate amount of meal. In China 46 (40.4) 52 (45.6) 16 (14.0) ＜0.001
In Korea  58 (50.9) 32 (28.1) 26 (28.0)

05. Have enough time to eat and can enjoy meal. In China 64 (56.1) 38 (33.3) 12 (10.5) ＜0.001
In Korea 35 (30.7) 42 (36.8) 37 (32.5)

06. Eat one or two meat, fish, egg, bean or tofu at every meal. In China 50 (43.9) 50 (43.9) 14 (12.3) ＜0.001
In Korea 22 (19.3) 55 (48.3) 37 (32.4)

07. Eat green or yellow vegetables. In China 55 (48.3) 42 (36.8) 17 (14.9) ＜0.001
In Korea  24 (21.1) 40 (35.1) 50 (43.9)

08. Eat meal used plant oil. In China 63 (55.3) 32 (28.1) 19 (16.7) ＜0.001
In Korea 34 (29.8) 41 (36.0) 39 (34.2)

09. Drink milk or dairy product. In China 34 (29.8) 42 (36.8) 38 (33.3) ＜0.217
In Korea 23 (20.2) 49 (43.0) 42 (36.8)

10. Eat fruits or fruit juice. In China 37 (32.5) 51 (44.7) 26 (22.8) ＜0.003
In Korea  17 (14.9) 50 (43.9) 47 (41.2)

11. Eat seaweed. In China 04 (04.3) 46 (40.4) 64 (56.1) ＜0.106
In Korea 12 (10.5) 50 (43.9) 52 (45.6)

12. Eat outside everyday. In China 09 (07.9) 31 (27.2) 74 (64.9) ＜0.001
In Korea 34 (29.8) 45 (39.5) 35 (30.7)

13. Eat processed food everyday. In China 05 (04.4) 21 (18.4) 88 (77.2) ＜0.001
In Korea  14 (12.3) 49 (43.0) 51 (44.7)

14. Eat food in animal oil or food containing much cholesterol. In China 07 (06.1) 33 (29.0) 74 (64.9) ＜0.977
In Korea 08 (07.0) 34 (29.8) 72 (63.2)

15. Eat salty food everyday. In China 13 (11.4) 26 (22.8) 75 (65.8) ＜0.077
In Korea 19 (16.7) 35 (30.7) 60 (52.6)

16. Eat sweets everyday. In China 15 (13.2) 19 (16.7) 80 (70.2) ＜0.065
In Korea  13 (11.4) 30 (26.3) 71 (62.3)

17. Drink more than 3 cups of coffee everyday. In China 06 (05.3) 10 (08.8) 98 (86.0) ＜0.009
In Korea 16 (14.0) 20 (17.5) 78 (68.4)

18. Drink alcohol daily. In China 01 (00.9) 00 (00.0) 113 (99.1) -

In Korea 01 (00.9) 01 (00.9) 112 (98.2)

19. Smoke everyday. In China 01 (00.9) 00 (00.0) 113 (99.1) -

In Korea  01 (00.9) 00 (00.0) 113 (99.1)

20. Do not exercise regular everyday. In China 63 (55.3) 29 (25.4) 22 (19.3) ＜0.036
In Korea 78 (68.4) 21 (18.4) 15 (13.2)

Total score
In China 75.9 ± 9.9

＜0.0015)

In Korea 64.3 ± 9.9

1) Values are expressed as frequency or Mean ± SD   2) For each question (No. 1-11), 5, 3, or 1 point were given to answers of 
‘below 2 days’, ‘3-5 days’, ‘6-7 days’, respectively. However, for the other question (No. 12-20), 1, 3, and 5 points were given to 
answers ‘6-7 days’, ‘3-5 days’, and ‘below 2 days’, respectively   3) Minimum and maximum scores for each component are 1 
to 5. The total score can be up to 100   4) Significances were assessed with the use of the McNemar test   5) Significance was as-
sessed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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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국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

하고 있었다. 가장 섭취량이 낮게 나타났던 영양소는 엽산으

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평균필요량에 못 미치게 섭취하

고 있었다. 그리고 칼슘, 철분, 아연 및 비타민 B2와 비타민 C

의 경우 대상자의 3분의 2가 평균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 수준 역시 필요추정량 대비 섭

취량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특정 영양소 섭취의 문제 보

다는 전반적인 식사섭취량 부족과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

다. 중국 유학생의 식습관 분석 결과 역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채소와 단백질 식품 섭취 빈도

가 낮은 불균형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부족하다고 판정된 이들 영양소들의 섭취수

준은 한국 유학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의 식습관 변화와 관련

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학 전후를 비교했을 때 

총 식습관 점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사의 규칙성과 

균형성, 아침식사, 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의 섭취 및 가공식

품의 섭취와 외식 빈도 등에 있어 중국에서와 비교해서 더 좋

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된 대상자가 많았고, 또 이들의 영양소 

섭취 수준이 중국과 한국에서의 식습관 변화가 없는 대상자

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즉, 채소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적어졌다고 응답한 중국 유학생의 경우 

각 식품군들이 급원이 되는 영양소인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C

의 섭취량과 단백질, 칼슘, 비타민 B2와 비타민 B6, 엽산, 비타

민 C와 비타민 E 섭취량이 더 낮았다. 그 외에도 유학 후 아침 

결식을 더 자주하게 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

상자들에 비해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들의 전반적인 섭취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tory와 Harris13)는 미국에 온 아

시아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조사 결과 대상

자의 83.6%가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부모

님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여대생들의 가장 큰 문

제 역시 아침 결식의 문제로 지적되었다.10) 아침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아침결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 영양상

태가 좋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 및 비만 위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의 약 

80%가 주 2회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거주시기에 비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대상자가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경우, 단백질, 식이섬유소, 칼슘, 비타민 

B2, 니아신의 섭취량이 아침식사 습관에 변화가 없었던 유학

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대상자의 82.3%가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유학생

들의 거주 형태에 따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김 등15)의 연

구에서도 독립 거주 여대생의 경우 비타민 B1과 비타민 C의 

섭취 수준이 자택거주여대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는 대학생 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더 바람직하

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6)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된 서울지역 독립거주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수준

에 비해 본 연구 대상인 중국 유학생의 칼슘, 철분, 아연, 비타

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및 채소류

의 평균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그 밖에도 김 등의 주

거형태에 따른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 조사 결과에서 독립 거

주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수준에 비해서도 에너지, 단백질, 칼

슘, 철분, 니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C 수준이 낮았으며, 이들

의 급원식품인 채소류와 육류, 어패류의 섭취량 역시 낮았다

는 점에서 중국 유학생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과 그에 따

른 영양섭취 부족은 거주형태의 변화뿐 만 아니라 새로운 문

화로의 이주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유학생 뿐만 아니라, 중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 연구17)

에서도 중국 취업이민자들의 열량, 단백질, 지방, 칼슘, 철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의 영양소 섭취량이 우

리나라 성인에 비해 낮았으며 식사의 질이나 식사의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민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연구들에

서도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의 이주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

해 이주민들은 열량 섭취량의 증가, 지나친 음주, 과일과 채소 

섭취의 감소, 지방과 당분의 잦은 섭취 및 아침 결식과 같은 

불규칙적 식습관 등과 같은 식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5) 

이상과 같은 식습관의 문제는 20대 여대생의 영양문제와

도 일치하는 것으로, 2010년 국민건강통계 결과에서도 20대 

한국인 여성의 영양섭취기준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고, 한국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들18,19)과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도 지적된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 등20)은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부

모로부터 독자적인 식생활을 하게 되고, 대학생활의 불규칙

한 수업시간과 방과 후 여가생활, 재정적 독립에 따른 제한된 

경제력으로 인해 아침식사 결식을 포함한 불규칙적 식사, 야

식, 군것질과 빈번한 외식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을 보

이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의 중국인 유학생의 영

양소 섭취 수준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16,18)

들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0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 중 본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연령대인 19~29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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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슘 (468.7 mg/d), 철분 (12.3 mg/d), 비타민 A (670.4 µgRE/

d), 비타민 B1 (1.24 mg/d), 비타민 B2 (1.21 mg/d), 비타민 C 

섭취량 (105.0 mg/d)과 비교했을 때 더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급원식품인 채소류 (236.1 g/d), 과일류 (184.1 

g/d), 육류 (103.7 g/d) 및 어패류 (48.2 g/d) 섭취량에 비해서

도 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20

대 여대생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영양문제 외에도 ‘유학’이라

는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처

음으로 유학 전후 식습관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로 영양소 및 식품군별 섭취 상태를 평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조사 대상자의 수가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열량 섭취

량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76%가 정상 BMI

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1회적인 식이섭취조사에 따른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향후 보다 많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진다면, 재한 유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식행동이 개인의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

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21)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

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식습관이 확립되는 20대 초반 대학생

의 식행동과 생활습관은 영양소 섭취와 관련 있고, 이 시기 잘

못된 식습관은 성인기 식생활 태도로 이어져 이후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22-24)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

의 이러한 문제는 정서적, 심리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생활의 적응과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고국을 떠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유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정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서의 식생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대생 

114명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조

사하고, 중국과 한국에서의 식습관 변화 및 식습관 변화에 따

른 영양소 섭취상태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인 유학생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586.9 ± 474.2 

kcal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비는 56 : 14 : 30으

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의 23.7%가 단백질의 평균필요량

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43%가 권장섭취량에 미만으로 섭취

하고 있었다. 엽산의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대

상자의 93%였고, 대상자의 60~70%가 칼슘,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중국 유학생의 총 식습관 점수는 64.3 ± 9.9점으로 유학 

전 75.9 ± 9.9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p ＜ 0.001), 

특히 식사의 규칙성과 균형성, 아침식사 여부 및 단백질 식품, 

녹황색 채소와 과일 등의 섭취빈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

화되었고, 가공식품의 섭취와 외식의 빈도는 더 많아진 것으

로 조사되었다. 

3) 한국 유학 전 후의 식습관 혹은 식행동 변화 여부에 따

른 영양소 섭취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 온 이후 아침 결

식률이 높아진 사람들은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B2 및 니

아신의 섭취량이 낮았고, 또 중국에서 보다 녹황색 채소를 

더 적게 먹게 된 경우는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C를,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는 단백질과 칼슘비타민 B2와 비타민 B6를 비

롯하여 비타민 E와 엽산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성인기 식생활과 건강을 결정하는 20대 초반 

재한 중국인 여대생들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과 이

로 인한 영양 섭취 상태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상의 결과는 고국을 떠나 낯선 문화에 적응하여야 하

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식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올바른 식생활의 정립은 

심리적, 정서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학생

활의 적응과 성공적인 유학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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